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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시 2022년 2월 25일(금)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02-774-4060

배달앱, 배달비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 정보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동일 조건에서 배달앱에 따라 100원~5,500원까지 배달비 달라

 2018년 교촌치킨에서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코로나19 이후로 주문 음식 

수요가 증가하며 배달 음식은 소비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배달앱 시장 역시 연 결제 

규모가 20조 원을 넘을 만큼 짧은 기간 내에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단일 배송, 구독 서비스 제

공 등 배달 환경조건이 변화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

터(회장 원영희)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달료 산정 마련을 위한 감시 활동 차원에서 배

달플랫폼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조사1)를 2월 12·13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 배달앱,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하고 있지 않아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앱들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

달앱과 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인 ‘배민1’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어떻게 산정되

는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 앱에서는 총배달비가 배달 거리, 시간, 날씨, 

주문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글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더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표 1.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배달비 관련 소비자 정보>

1) 본 조사는 배달비 시범조사로 서울 전 지역 25개구 각 1개 동의 특정 주소지를 선정, 치킨, 분식(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최

소주문액으로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에 대해 2022년 2월 12일~13일 기간 내 1회 조사. 조사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별첨 참조. 

항목
지불

배달비

기본

배달비

배달비

할증 정보

배달 거리 

정보 
특징

배달의 
민족

(묶음 배달)
○ ○ ○ ×

- 지역에 따른 배달비 표시

  (별도의 거리 정보 제공 하지 않음)

- 시간, 법정공휴일 등 할증 조건 및 금액 정보 제공
‘배민1’ 
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

○ × × ×
- 별도의 배달비 산정 정보 제공 없음

- ‘3km이상 거리에 따른 추가 배달비’ 안내글 제시

요기요 ○ × × ○

- 별도의 배달비 산정 정보 제공 없음

- “배달요금은 배달거리, 주문금액, 시간, 날씨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글 제시

- 배달거리를 ‘m, km’단위로 제공 

쿠팡이츠 ○ × × ○

- 별도의 배달비 산정 정보 제공 없음

- “장거리 배달비 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내글 

제시 

- 배달거리 ‘m, km’단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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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배달 서비스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 배달비만 확인할 수 있

을 뿐이다. 그나마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에서는 시간 할증, 법정공휴일 할증 등 거리에 의한 

배달비 외의 추가 할증 조건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이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산정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소비자정보는 배달거리가 아닌 지

역명에 따른 가격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달비 산정 조건은 부가적인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배

달비가 어떤 경우에 더 증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메뉴, 음식업체, 배달앱 등의 선택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배달앱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의 기본 요금이

나 할증 조건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체에 배달 주문 시,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이 최고 배달비인 

경우 가장 많아

  : 동일 조건 시 배달앱별 배달비 최고 5,500원 차이 나

 동일 조건2)에서 배달비의 차이가 있을 때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았던 배달앱은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 40건이었고, 최저 배달비가 가장 많았던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 26

건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배달앱에 따른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배달앱에서 배달비가 동일

한 경우는 39건이었다. 

<그림 1. 동일 조건에서의 배달비 비교3)>                  

  (단위 : 업체 수)

 

 이때 배달앱 간 최고-최저 배달비의 가격 차는 최저 100원부터 최고 5,500원으로 조사되었다. 

배달앱 간 배달비의 가격 차가 1,0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동일 조건이란 3개 이상 각 배달앱에서 공통으로 검색된 음식업체에 최소주문액으로 동일 배달 주거지로 배달 주문을 의미

하는 것임. 단, 각 배달앱에 따라 최소주문액은 다름. 

3) 최고, 최저 배달비는 3개 이상 배달비 중 top, bottom의 가격이 각 1개씩 있을 때의 배달앱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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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점심, 3km 미만 배달 거리에서의 배달비 대부분 3,000원, 3km 이상 배달 거리는 

배달앱별 2,000원~7,500원으로 제각각

  <표 2. 배달 거리에 따른 배달비 현황>

(단위 : 원)

 본 협의회가 주말 점심시간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분식(떡볶이)의 배달비를 배달거

리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배달 거리 3km 미만인 경우 3개 배달앱 대부분 3,000원 배달비를 책

정하고 있었다. 3km 이상에서 가장 빈번한 가격은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과 쿠팡이츠

는 6,000원으로 같았으며, 요기요는 5,000원이었다. 배달의 민족(묶음 배달)은 2,000원~ 5,500원

까지 다양하였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최고 배달비가 7,000원으로 같았으며 배민1(배달의 민

족, 단건 배달)은 7,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은 최고 배달비가 5,500원으

로 다른 앱에 비해 낮았다. 

■ 최소주문액 배달앱에 따라 달라 

 배달이 가능한 최소주문액 역시 배달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치킨은 상

대적으로 분식(떡볶이)보다 최소주문액이 배달앱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분식(떡볶이)는 배달앱

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C분식의 경우,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에서는 최저 3,000원인 곳이 있으나 요기요에서

는 최고 22,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었으며, D분식 역시 최저 배달의민족(묶음 배달) 4,000원부터 

최고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은 18,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몇몇 음식업체에서는 최소주문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하지 않게 추가로 음식을 

더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고, 최소주문액만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표 3. 배달앱에 따른 프랜차이즈의 최소 주문액>

(단위 : 원)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의민족(단건) 요기요 쿠팡이츠

최저 최고 최빈 최저 최고 최빈 최저 최고 최빈 최저 최고 최빈

A치킨 16,000 15,000 16,000 16,000 16,000 16,000

B치킨 9,700 17,000 16,000 9,700 17,000 16,000 10,000 17,000 16,000 16,000 17,000 16,000

C분식 3,000 14,000 14,000 14,000 18,000 14,000 14,000 22,000 14,000 12,000 18,000 14,000

D분식 4,000 17,500 10,000 8,000 18,000 10,000 10,000 15,500 13,500 10,000 15,500 13,500

거리구간
배달의민족(묶음) 배민1(배달의민족(단건)) 요기요 쿠팡이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최빈 최고

3㎞ 미만 3,000 6,500 3,000 5,000 3,000 5,000 3,000 4,000

3㎞ 이상
2,000 ~ 

5,500
5,500 6,000 7,500 5,000 7,000 6,0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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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비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 정보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동일 조건에서 배달앱에 따라 배달비 달라

 배달 시장의 급성장은 수요 증가와 라이더 부족 등의 이유로 배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및 음식업체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비는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라이더), 음식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얽혀 배달비 문제에 있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배달거리, 날씨, 시간, 주문금액 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시작된 배달앱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시스템이 확산되며 불거지기 시작한 최소

주문액과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와 음식업체들의 부담 문제와 배달기사의 안전 문제 등은 지금

까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며 요동치

는 배달시장에 대해 소비자는 적정 배달비 산정, 배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포함하여 배달서비

스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배달서비스 시장의 주체로서 관련 업체에 배달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 전달과 배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협의회에서는 배달서비스 가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소

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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